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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인 준석과 동수는 의기투합하여 콘텐츠 플랫폼 스타트업을 함께 창업했습니다. 

지분율은 처음 아이디어를 낸 준석 70%, 동수 30%로 정했습니다.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회사 일에 전념한 준석과 달리 동수는 이전부터 운영하던 다른 개인사업을 

그만두지 않았고, 회사 일에 대한 열의도 크지 않았습니다. 

 

준석의 노력으로 회사는 조금씩 성과를 내고 사용자를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야근과 주말 출근을 기본으로 알고 사는 자신과 달리, 회사 일에 별 도움도 안 되고 자주 

자리를 비우는 동수가 못마땅했습니다. 반대로 동수는 애초에 준석이 전업으로 일하는 점을 

고려하여 70%의 지분을 가져갔으니 자신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준석과 동수의 다툼은 점점 잦아졌고, 감정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결국, 서로 마주치기도 

불편한 사이가 되었고, 비난과 폭언으로 가득한 장문의 메시지를 여러 번 주고받은 끝에 

동수가 회사를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준석은 처음에는 내심 동수가 퇴사한다는 말을 

반겼지만, 한편으로는 동수가 회사 주식 30%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석은 동수가 별다른 노력도 없이 30% 주주로서 오로지 자신의 헌신으로 이룬 회사 

성장의 과실을 얻는다는 것이 불만이었는데, 이제 동수가 회사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퇴사하면 동수는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이익은 그대로 얻게 되는 

것이었으니 속이 탔습니다. 

 

준석은 고민 끝에 "너의 잘못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것이니 주식도 당연히 내놓고 나가야 

한다"면서, 동수에게 주식을 액면가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동수는 

준석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준석은 그제서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주식을 받아 낼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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